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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를 받은 아기 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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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강에 목욕하
러 나왔다가 갈대 
상자 속의 아이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겨 물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스라엘 백성이 모두 애굽으로 온 후, 오랜 세월이 흘러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애굽을 다스

리게 되었습니다.

애굽 왕은“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많아져 강해지면 전쟁이 일어날 때 적의 

편이 되어 우리와 싸울까 두렵도다.”하며 이스라엘의 힘을 약하게 하기 위해 

그들을 노예로 삼아 매우 힘든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1)산파 두 명에게“이스라엘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살펴보고 있다가 

남자 아이면 죽이고 여자 아이면 살려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바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자 아이를 낳으면 모두 강에 던져 

죽이게 하였습니다. 그러한 때에 이스라엘의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부모는 아이를 석 달 동안 몰래 숨겨 키웠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면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갈대 상자에 아이를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

습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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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수아 1:9)

성 암 송

경

1) 산파 : 아기를 낳을 때 곁에서 돕는 사람.



그때 마침 바로의 딸이 강에 목욕하러 나왔다가 1)갈대 상자 속의 아이를 발견하고

불쌍히 여겨 물에서 건져 주었습니다. 공주는 그 아이에게 ‘물에서 건졌다’하여 ‘모세’

라는 이름을 지어 주고 데려다가 아들로 삼았습니다.

모세는 어른이 되면서 자기 백성이 힘든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제사장인 이드로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고, 양을 치며 지내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애굽을 떠나 40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양을 치고 있던 모세에게 떨기

나무 가운데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 부르짖음을 들었도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내리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형 아론을 만나 온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모세를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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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대 상자 : 갈대로 엮어 만든 상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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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받은 아기 모세

왜 보호하셨을까?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명령은 무엇인가요?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모세를 3개월간 몰래 키운 것은 목숨을 건 행동이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숨길 수 없게 되자 어떻게 하였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공주를 통해 보호하신 것같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래의 말씀을 찾아보고 적어 
봅시다.

아기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셨나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죽음 가운데서 건지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모세를 보호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요?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읽고 적어 봅시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세는 보호를 받았습니다.

① ②

③ ④

말씀 : 유다서 1:24, 베드로전서 1:5, 룻기 2:12, 데살로니가전서 5:23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아래의 예화를 읽어 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또한 구원받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고 계실까요? 빈칸에 적어 보세요.

시편 121편을 읽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글을 적어 보세요.
또, 하나님의 보호라고 생각되는 경험이 있으면 적어 보세요.

인도의 유니온 카바이드라는 가스 회사에서 독가스가 새어 나와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게 

되었습니다. 

이 가스 회사 근처에는 보팔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인도는 힌두교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살기가 어려운 곳인데

보팔이라는 도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유출된 가스가 골목마다 스며들어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가스가 보팔이라는 마을까지 다가왔지만 이상하게도 가스는 마을로 들어오지 

않고 왼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보팔에 살고 있는 이만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은 목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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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

스코틀랜드의 숲속 한 동네에 강아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그 강아지는 너무도 더럽고 못생겼습니다. 오랫동안 길을 잃고 헤매던 강아지는 굶주림에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 강아지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강아지 목에 달린 이름표를 보고는 매우 놀라게 되었습니다.

이름 : 밥스

        “나는 이 나라 왕에게 속했습니다.”

그 강아지는 왕의 강아지였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곧 경찰에 보고하였고, 강아지는 잘 보호되어 왕궁으로 

돌아가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왕과 강아지를 연결시켜 준 것은 바로 이름표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가 있습니다.

온 우주의 왕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는 것만 확실하다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호를 받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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